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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해외동향】

주요 국가별 에너지원 인식조사 결과 

‘20.09.25(금),�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

□� (미국) 태양광(84%)‧풍력(77%) 선호도�높고, 석탄(24%)‧원자력(29%) 낮아

 ※ 美 여론조사업체 Morning Consult, 2,200명 성인 대상 조사(’20.8.24~27)(https://bit.ly/3iB8730)

◦ 에너지원별 선호도는 태양광(84%)‧풍력(77%) 등 재생에너지가 가장 

높았고, 원자력(29%)과 석탄(24%)은 선호도가 낮음

에너지원 선호 비선호

태양광 84% 8%

풍력 77% 12%

천연가스 67% 20%

수력 50% 12%

원자력 29% 49%

석탄 24% 58%

-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,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  

표명한 응답자들의 원자력 선호도(선호 27%, 비선호 55%)가 전체       

평균보다 낮았음

◦ ‘가정이나 건물의 전력공급업체에 희망하는 에너지원을 지정할 수 

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’에 대한 질문에는 태양광이 44%로   

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, 뒤이어 천연가스(18%), 풍력(10%), 원자력

(4%), 수력(3%), 석탄(1%) 순으로 나타남(상관없음 19%)

◦ ‘원전에 대한 의견 중 자신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라’는 

질문에는 ’현 원전 유지‧신규 건설 반대‘ 의견이 가장 많은 33%를  

차지, 뒤이어 ‘원전 전면 철폐(21%),’ ‘원전 유지‧신규 건설 찬성(16%),’
‘원전 유지 및 신규 건설에 더해 해외 진출 촉진 또한 필요(6%)’ 순

- 원전 증가에 찬성하는 699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거리에 따른 핵

폐기물 저장 시설에 대한 지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, 20마일(32km)

이내부터는 절반 이상이 반대

https://bit.ly/3iB8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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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와�핵폐기물�저장시설�간�거리 지지 반대 모름/의견없음

5마일(8km) 25% 64% 11%

20마일(32km) 31% 58% 11%

50마일(80km) 47% 43% 12%

75마일(120km) 51% 36% 13%

100마일(160km) 63% 24% 12%

△원전에�대한�입장

(성인� 3명�중� 1명이�현�원전�유지‧신규�건설�반대)
△에너지원별�선호도

(절반�가량이�원자력‧석탄�선호하지�않음)

△대부분(45%)의�원전�지지자들은

거주지� 20마일�반경�내� 핵� 폐기물�저장시절�설치를�반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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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� (영국) 태양광(선호도� 86%‧ 확대�필요� 76%) 선두로�재생에너지�선호도�높아

 ※ 英 여론조사업체 YOUGov, 1,662명 성인 대상 설문조사(‘19.8.26~27) 결과(https://bit.ly/2HoQSnX)

◦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대중 선호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남

에너지원 선호 비선호 모름

태양광 86% 4% 10%

해상풍력 81% 7% 12%

수력 80% 5% 14%

육상풍력 76% 12% 12%

바이오에너지 75% 9% 16%

지열 58% 11% 31%

가스 40% 44% 16%

원자력 33% 49% 18%

석유 23% 59% 18%

석탄 20% 65% 16%

셰일가스 14% 67% 20%

- 원자력(33%)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, 화석연료인 가스    

(40%)보다도 더 낮은 선호도를 보임

- 지열은 절반 이상(58%)이 선호했으나, ‘모름’ 응답 비율이 다른    

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31%에 달함

△각�에너지원별�선호도에�대한�응답(선호도�높은�순)

https://bit.ly/2HoQSn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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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태양광(76%)‧해상풍력(68%)‧수력(62%)‧바이오에너지(61%)‧육상풍력(58%)은 

현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, 원자력은 축소(42%)

의견이 가장 많고 유지(24%), 모름(19%), 확대(15%) 순으로 나타남. 셰일

가스‧석탄‧석유는 축소 의견이 각각 63%, 65%, 59%로 절반 이상

에너지원 확대 유지 축소 모름

태양광 76% 10% 2% 12%

해상풍력 68% 15% 4% 14%

수력 62% 19% 2% 17%

바이오에너지 61% 17% 5% 17%

육상풍력 58% 21% 7% 13%

지열 46% 17% 8% 30%

원자력 15% 24% 42% 19%

셰일가스 8% 9% 63% 21%

석탄 5% 14% 65% 16%

가스 5% 31% 47% 17%

석유 3% 21% 59% 17%

□� (호주) 국가�미래�에너지원으로�태양광‧풍력‧수력이�선두
 ※ 국영 방송사 ABC‧Vox Pop Lab, 54,000명 대상 설문조사(‘19.7월) 결과(https://ab.co/3629m85)

◦ 더욱 확대해야 하는 에너지원은 태양광(83%), 풍력(68%), 수력(62%),
원자력(34%), 가스(19%), 석탄(12%), 석유(3%) 순

- 대중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호주

재생에너지 비중은 6%밖에 되지 않으며, 응답자의 97%가 석유를 

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이 감소함에 따라 석유 비중은 

점차 확대되고 있음

□� (일본) 미래� 에너지원으로� 태양광·풍력·수력� 등� 재생에너지� 선호, 60% 이상이� �
   원전�중단해야�한다고�응답(점진적으로�중단� 49.4%, 즉시�중단� 11.2%)

 ※ 日 원자력문화진흥재단(JAERO), 15-79세 1,200명 대상 설문조사(’19.10월) 결과(https://bit.ly/2EyCcSk)

◦ 앞으로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(75.5%), 풍력(62.8%), 수력

(51.8%), 지열(40%)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, 원자력은 16.3%에 그침

◦ ‘일본에서 앞으로 원자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’라는 질문에 

점진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(49.4%)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, 그다음

으로 모름(22.7%), 즉시 중단해야 한다(11.2%), 동일본 대지진 이전 

상태 유지(9.3%), 증가(2%) 순으로 나타남(기타(0.8%), 보기에 없음(4.7%))

https://ab.co/3629m85
https://bit.ly/2EyCcSk

